
6 25전쟁 시기인 1951~54년 제주

에 머물며 해녀, 말 등 이 섬의 풍

광을 담은 그림을 그렸던 장리석

(1916~2019). 장리석기념관에 공

개한 유화 바다의 역군 (1985)은

장리석이 작업의 주요 소재로 삼

았던 해녀와 바다를 총체적으로

개괄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

다. 해녀들 (1974), 남해의 여

인 (1975), 차돌 어멍 (1985) 등

연작에 등장하는 해녀의 다양한

형상이 제주 고유 향토색을 품은

채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. 80

년대 장리석 작품을 종합적으로

연구할 수 있는 대표작으로 바다

와 해녀에 대한 표현과 변화 과정

을 살필 수 있다.

시민갤러리에서는 장리석 초상

과 작업실이란 제목으로 장리석의

대한민국미술전람회 수상작과 함

께 변순철 작가가 기록한 초상 사

진을 전시 중이다. 두 전시는 10월

23일까지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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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석(1960~2014)은 1993년 넋풀

이 9301 로 제주도미술대전 대상을

받았고 개인전과 각종 초대전 등에

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작

가다. 한때 오현중학교 미술교사로

재직했다.

이번 전시에서는 네 개의 시기로

구분해 홍성석의 작품 세계를 살피

고 있다. 인체 시리즈를 집중적

으로 선보인 1987~1992년, 작은 알

의 형상을 배치해 물질문명에 파괴

되는 인간성과 새 생명의 탄생이라

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드러

내는 1992~1994년, 인간 내면에 존

재하는 불안과 초조 등을 나타낸

작업이 잇따르는 2000~2007년, 제

주 신화와 풍광을 소재로 창작한

탐라별곡 시리즈 등을 내놓은

2007~2014년으로 나눴다.

제주도립미술관은 홍성석의 작

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

생명성의 추구 라며 고인을 개

인의 정체성과 현대문명 속에서

정신적인 상실감과 절망에 관한

이야기를 탐구했던 작가 로 소개

했다. 전시는 4월 17일까지 이어질

예정이다.

홍종명(1922~2004)은 올해 탄생

100주년이 되는 화가다. 홍종명:

내면의 형상화는 탄생 100주념을

기념하고 피난 화가인 홍종명과

제주의 인연을 들여다본 전시다.

평양 출신인 홍종명은 일본 데이

코쿠미술학교(현 무사시노미술대

학)에서 유학했다. 1 4후퇴 때 서울

과 부산을 거쳐 제주에 도착한 그는

피난 생활 시기 독지가의 도움으로

미술사라는 작은 화방을 개설했고

오현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학생들

을 가르쳤다. 제주 피난시절에 그린

대표작으로 자화상 (1953), 제주도

사라봉 (1953)이 있다.

이 전시에는 초춘 맞는 언덕 ,

과수원집 딸 , 옛 동산에 오르면 등

1950년대부터 1990년까지의 작품 50

여 점을 선별했다. 1957년 제6회 대

한민국미술전람회(국전)에서 처음

입선한 이래 65년 특선, 66년 문교

부장관상, 67~68년 연달아 특선을

받았던 홍종명은 한국 현대미술의

추상과 구상 양쪽 모두를 오갔던 작

가다. 실향민으로서 회복하지 못할

상실을 그림에 담았고, 한국적인 것

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

통을 소환했다 는 평가를 받는다.

홍종명의 제자들이란 이름 아래 제

주 강태석(1938~1976), 김택화

(1940~2006), 현승북(1933~2011)과

서울 제자 김용철(1949~)의 작품 12

점도 함께 전시했다. 특별전은 4월

17일까지 계속된다.

제주를 대표하는 공립미술관인 제

주도립미술관이 전관을 활용해 1월

25일부터 세 개의 전시를 나란히

열고 있다. 홍종명: 내면의 형상

화 (기획전시실 1), 홍성석: 인간

의 절망을 표현하다 (기획전시실

2), 바다의 역군 (장리석 기념관,

시민갤러리)이 그것이다.

작고 작가인 이들의 전시는 유

족 등이 도립미술관에 작품을 기

증하면서 기획됐다는 공통점이 있

다. 홍종명 특별전은 유족이 기증

한 작품 26점 중 22점이 출발점이

되었다. 홍성석 특별전은 사후 서

울의 작업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

극적으로 생환 한 21점의 기증

작품이 바탕이 되었다. 바다의 역

군 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미술품

사회 환원을 위해 도립미술관에

기증한 세로 200cm, 가로 499cm인

동명의 대작을 중심으로 꾸몄다.

제주 관련 작품 기증이 제주미술

사 연구로 이어지고 제주 미술을

한층 풍성하게 만든다는 점에서

도립미술관의 2022년 첫걸음에 무

게가 실린다.

지금까지 도립미술관에 기증된

작품은 총 373점. 지난해에만 51점

이 도립미술관에 기증됐다. 미술관

은 이번 기획전에 맞춰 25~26일 기

증자별로 3건의 기증식도 잇따라

진행한다.

지난해 제주어종합상담실 이용자

열 명 중 두 명은 도외 거주자인 것

으로 나타났다. 연령대는 40대가 가

장 많았다. 제주학연구센터는 이 같

은 내용을 담아 2021년도 제주어종

합상담실 상담 자료집 름도레기

가 바람개비렌을 펴냈다.

이번 자료집에는 2020년 12월 1일

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상담한

자료 321건이 실렸다. 이를 단어, 구

와 문장, 뜻풀이, 표기, 어원과 지명,

문법과 발음, 기타 등 7개 분야로

나눠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.

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단어

관련 99건(31%), 구와 문장 89건

(28%), 뜻풀이 관련 31건(10%), 표

기 관련 59건(18%), 어원과 지명 8

건(2%), 문법과 발음 15건(5%) 등

이었다. 지역별로는 제주 236명

(73%), 도외 거주자 66명(21%)으

로 집계됐다. 연령대는 40대가 94

명(29%)으로 가장 많았고, 그다음

으로 20대 92명(28%), 30대 58명

(18%), 50대 42명(13%), 60대 15명

(5%) 순이었다. 성별로는 여성이

192명(60%)으로 남성(119명, 37%)

보다 많았다.

제주어종합상담실은 제3차 제주

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설치된

제주어 전문 상담 창구다. 진선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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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제주도립미술관 새해 여는 기증작품 특별전 셋

홍종명의 과수원집 딸 (1978)

홍성석의 넋풀이 9301 (1993)


